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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농축산유통과 담당자 ∙도시농업팀장 김지숙 ☎440-4431

∙담당자 김우년 ☎440-4432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이음텃밭에서 가족과 함께 토종 밀·보리 수확 
- 가족단위 시민부터 외국인 및 다양한 단체 참여 - 

- 도시농업 체험, 시민 소통공간으로의 역할 톡톡  -

인천시는 지난 11일과 12일 이음텃밭(송도동 28-1번지, 14,750㎡)에서 

토종 밀·보리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밀과 보리의 수확시기에 맞춰 실시한 이번 행사는 시가 운영하는 공

동체 텃밭인 이음텃밭에서 진행됐으며, 가족단위의 시민 60명이 참여

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토종 밀과 개량 밀, 보리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낫을 

들고 조심스레 토종 밀을 베어보기도 했으며, 수확한 밀을 키질하며 

까불어 보기도 했다. 친환경으로 재배한 통밀을 한 알씩 먹어본 아이

들은 처음 먹어보는 통밀을 씹으며 옥수수 알 같다고 신기해했다.

지난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인천형 공동체 이음텃밭’에서는 이웃과 

이웃, 지구와 사람을 잇는 공동체 형성과 생태환경 실천을 위한 다양

한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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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 텃밭을 운영하고 있으며, 빗물저금

통을 활용하고 텃밭 부산물로 퇴비를 만드는 등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민 600여명(시민텃밭 393구획, 공동체텃밭 38구획)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관교노인복지관·부평도시농부학교·한중교육협회·열음학교 등 

단체와 외국인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과 견학에 참여하기 위해 꾸

준히 이음텃밭을 찾고 있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인천시민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텃밭행사들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음텃밭에서 다양한 도시농업

을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밀·보리 수확 체험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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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밀·보리 수확 체험 기념사진

밀·보리 수확체험 수확한 밀·보리의 타작 후 키질하는 모습


